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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�따가운� 햇볕이�누그러지고�열심히�울어대던�매미도�자취를�감추기�시작하는�계절이�다가

오고� 있습니다.� 무더위로� 지친� 우리� 정읍초� 가족들의�마음에도� 선선한�바람이� 불어오길� 바

랍니다.

� �코로나로� 지친� 몸과� 마음을� 재충전하고,� 뜨겁게� 타는� 태양� 아래에서�신나게�놀던� 여름방

학이�끝나고�드디어�반가운�얼굴들을�볼�수� 있는� 2학기가�시작되었습니다.� 즐거운� 2학기를�

맞이하기�위해�이번�8월�소식지에서는� ‘진짜�나’에�대해�알아보고자�합니다.�이번�소식지를�

통해서�서로�다름을�알고�존중하는�정읍초�어린이가�되었으면�좋겠습니다!

<마음�하나> 8월호�상담�주제

‘조금씩�다르지만�모두가�특별한�우리!’

� � � � �

★�다음�문장을�읽고�머릿속으로�상상해봅시다.

� � �▷�화장을�하고�치마를�입은�남자

� � �▷�짧게�자른�머리에�오토바이를�타는�여자

� � �▷�고소한�참기름을�뿌린�아이스크림

� � �▷�달콤한�초코양념을�듬뿍�올린�치킨

� � �▷�천국의�맛과�지옥의�냄새를�가진�두리안

� �위�문장들을�읽고�상상하면서�어딘가�불편하고�어색한�느낌이�들지는�않았나요?

� �우리는�평소에�익숙한�것에�편안함을�느끼고,�익숙함이�옳다고�생각할�때가�있습니다.� 또

한�많은�사람들이�가는�길이�옳은�길이라고�생각할�때가�많습니다.�하지만�겉모습이�달라도�

또래� 친구들과� 다른� 선택을� 해도� 괜찮습니다!� 우리는� 모두� 조금씩� 다� 다르기� 때문이죠!�

‘나’라서� ‘너’라서�괜찮은�것입니다!� 그렇다면�이제�진짜�나의� 모습에�대해�알아보고,� 서로�

다름을�인정하는�정읍초�어린이가�되기로�해요!

[뒷장�계속]



<� ‘개인취향’입니다!� 존중해주세요!♥� >
�○�나는�기꺼이�또래�친구들과�다른�선택을�할�수�있나요?

�○�다른�사람들이�가는�길이�아닌�나만의�길을�향해�갈�수�있는�용기가�있나요?

� �이�질문에�모두�자신�있게�대답할�수�있는지�생각해봅시다!�모두가� ‘예’라고�할�때�나�혼

자� ‘아니오’라고�이야기하기는�어렵습니다.� 하지만�우리는�모두�다르기�때문에�기꺼이�다른�

선택을�해도�괜찮습니다.�나다움을�표현하고�서로의�개성을�존중해주는�우리가�되기로�노력

해봅시다!

� � � � � � �

출처.�참쌤스쿨� -� [참쌤스쿨�다독다독(그림책)]� ‘’무리‘달라도�괜찮아.�나라서,�너라서�괜찮아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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